
3개월의�미국�“격리”�생활을�마치고�드디어�한국으로�돌아갑니다.�

2020년� 11월� 11일� 미국에� 도착했고�

2021년�2월�7일�출발해�다음�날인�2월�8

일� 오후에�인천�공항에�도착할�예정입니

다.� 코로나가� 엄중한� 겨울이었음에도� 자

가�격리나�어떤�방역�조치도�없이�미국에�

입국하였습니다.��

입국하는�날� 시카고�공항으로�마중�나온�

둘째�아들과�자부�그레이스,�그리고�꿈에

서�그리던�첫�손자�하람이를�만났습니다.�

처음�보는�할아버지�할머니를�낯설어하지�

않고�환영해�주니�감사와�감격이�넘쳤습니

다.�

3개월은�생각보다�긴�시간이었고�예상했던�것보다�더�많은�일을�추억으로�만들었

습니다.�정말�오랜만에�가족사진을�찍었습니다.�사실�아이들을�만나면�제일�먼저�

하고�싶었던�것이�바로�가족사진�찍는�일이었습니다.�사진관에�가서�멋진�사진을�찍

고�싶었는데�그냥�둘째�아들�집�뒷마당에서�사진을�남겼습니다.�



2020년�12월�6일(주일)에�11개월�된�손자�하람이에게�세례를�주었습니다.�아들�

가정이�출석하는�켈록스빌�교회�담임목사님께서�할아버지가�세례�주는�것이�더�의

미가�있겠다며�허락해�주셔서�손자의�머리에�손을�얻어�세례를�베풀었습니다.�나중

에�알았는데,�동네�이름이�“켈로그”인데�우리가�잘�아는�시리얼�“켈로그�콘푸로스트”

가�이�동네에서�시작되었다고�하네요.�

그로부터�한�달�뒤�하람이의�돌이었습니다.�한국처럼�돌잔치�같은�특별한�행사는�

못�했지만,�한국에서�준비해�간�색동저고리와�돌�반지를�선물로�주며�일�년�동안�건

강하게�자라게�해주신�하나님의�은혜에�감사드렸습니다.�



2021년�1월�15일(금)에는�큰아들�현섭이가�미

국�정통장로교회(OPC)의� 강도권�시험�치르는�

노회에�참관하여�미국�교회가�어떻게�목회자를�

훈련하며�세우는지�배우는�시간이�되었습니다.�

우리�한국�교회도�이젠�숫자가�아니라�내용과�

질적�성장을�위해�목회자�훈련과�세움의�과정

을�돌아볼�필요가�있겠다는�깊은�공감을�가지

게�되었습니다.�

겨울이라�눈이�잦았고�기온이�낮아�구경이나�돌

아다니는�것은�엄두도�못�내었지만,�집�안에서�

손자� 하람이와� 노는� 즐거움이� 쏠쏠했고,� 매일�

한�번�집�근처의�공원을�운동�삼아�걸었습니다.�

한국에서�동역자�자매�한�분이�미국�날씨가�춥다며�따듯하게�지내다�오라고�롱패딩

을�한�벌�사�주셨는데�그게�진가를�발휘해서�생존에�성공했습니다.�

집�안에서�자진(?)�격리할�때�티브이도�알아듣지�못하는�말만�나와�볼�수도�없고,�남

는�게�시간이라�성경�읽고�묵상하고�공부하는�시간이�많았습니다.�여호수아서와�로

마서를�한국어와�캄보디아어로�읽고�묵상하였고,�캄보디아어로�된�책을�읽으며�공

부했습니다.�

그리고�캄보디아에�복귀해서�아이들을�가르칠�주제와�교재를�준비하느라�거실의�

식탁에서�대부분의�시간을�보냈습니다.�덕분에�거북목이�된�것�같은�느낌입니다.�

안식년�동안�아무것도�안�하고�쉬고�싶었는데,�목사는�그리고�선교사는�말씀과�사역

지를�내려놓을�수�없는가�봅니

다.��

3개월�동안�이발을�안�했더니�

40여�년�전�대학�졸업�사진에

서�본�더벅머리�스타일이�되었

습니다.�아내는�이참에�파마를�

하면� 아주� 멋지겠다고� 유혹하

는데�귀가�약간�솔깃해지긴�합

니다.�혹시�다음에�스타일이�변

한�모습을�보더라도�놀라지�마

세요.�



참,�아주�중요한�사건�하나가�빠졌군요.�현섭이와�레이첼�가정에도�하나님께서�새�

생명을�주셨습니다.�2021년�1월�16일(토)�저녁에�현섭이와�레이첼이�“엄마�아빠�

앉아보세요”라고�하더니�카드를�하나�주었습니다.�“할아버지�할머니�9월에�봬요”라

고�쓰여�있었습니다.�결혼�3년�만에�주신�하나님의�선물입니다.�레이첼과�태중의�아

이가�건강하게�지내고�순산하게�되기를�기도합니다.�임신�초기라서�아직은�주변에�

알리지�않고�가족에게만�알렸지만,�입이�간질간질한�할아버지가�참을�수가�없어�이

렇게�자랑합니다.�

아침에�일어나서�거실로�내려

오면�“꺅~~”�소리를�지르며�저

희�부부가�있는�방으로�돌진해�

오던�하람이의�소리를�이젠�더�

못�듣겠군요.�기약�없는�헤어짐

에�아들과�손자를�생각하며�벌

써�눈시울이�붉어지는�아내에

게� “이렇게� 살아야� 하는� 것이�

선교사의�운명이야~~”라고�말

했지만,�저도�벌써�그리워지려

고�합니다.�

마지막으로�안식년동안�숙소를�위해�기도�요청을�드렸는데�몇몇�목사님과�동역자

께서�여기저기�알아봐�주시고�소개도�해�주셨습니다.�동역자�한�가정에서�안식년�동

안�이곳저곳�떠돌아다니지�말고�한곳에서�편안하게�쉬다�가라며�경기도�안양에�원

룸�아파트를�임대하였습니다.�무익한�종에게�베풀어주시는�하나님의�은혜와�동역

자의�사랑이�과분합니다.�

한국에�도착하면�미국과는�다른�엄격한�방역에�잘�순응하며�자가�격리�기간을�보내

도록�하겠습니다.�한국에서�사용할�전화는�010-5717-1126입니다.�아마도�2월�9

일�이후부터�통화가�가능할�것입니다.�한국에서�뵙겠습니다.�평안하세요.�

救主待望�2021년�2월�6일�

캄보디아�선교사�김성길�정심영�드림


